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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골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

‘골프는 사치스런 운동이다’, 
30년 만에 절반으로 뚝! (72%→36%)
한국갤럽이 지난 4월초 전국 성인남녀 1,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골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‘골프
는 사치스러운 운동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.  
1992년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72%가 ‘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’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올해는 정확히 
절반이 줄어든 36%만이 사치스러운 운동이라는 데에 동의했다. ‘사치스럽지 않다’는 비율은 59%였고, ‘모
르겠다’는 5%로 나왔다. 이는 골프가 점차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.

*자료 출처 : 한국갤럽, ‘골프에 대한 여론조사 1992-2022’, 2022.04.12.(전국 만 18세 이상 1,004명, 2022.04.05.~07, 전화조사) 
**2007년 이전은 전국 성인 1,500명 면접조사, 2013년 이후는 약 1,000명 전화조사 

[그림] ‘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이다’ 1992~2022 (‘그렇다’ 비율, %)

◎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(34%) 골프칠 줄 안다!
우리 국민에게 골프칠 줄 아는지 물은 결과 국민 3명 중 1명(34%)이 ‘칠 줄 안다’고 답했고, 성별로는 남성
(42%)이 여성(26%)보다, 연령별로는 50대(52%)와 40대(41%)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  
특히 50대층의 경우 무려 2명 중 1명이 골프를 칠 줄 안다고 응답한 점이 눈에 띈다.

*자료 출처 : 한국갤럽, ‘골프에 대한 여론조사 1992-2022’, 2022.04.12.(전국 만 18세 이상 1,004명, 2022.04.05.~07, 전화조사)

[그림] 골프 가능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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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골프 칠줄 안다 비율(성별/연령별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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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골프를 골프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앞으로 골프를 배울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, 3명 중 
1명, 즉 32%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. 
성 연령별로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남녀 모두 31%로 동일한 의향률을 보였다. 현재 남자가 훨씬 골프치는 
비율이 높은데, 향후 배울 의향률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수 있다. 
특히 전 연령층 가운데 30대가 무려 49%로 2명 중 1명 가량이 향후 골프를 배우고 싶다는 비율이 압도적
으로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.

◎ 골프칠 줄 모르는 사람 3명 중 1명(32%), 향후 ‘골프’ 배울 의향 있다!

[그림] 향후 골프 배울 의향률 
         (골프칠 줄 모르는 사람 대상, %)

*자료 출처 : 한국갤럽, ‘골프에 대한 여론조사 1992-2022’, 2022.04.12.(전국 만 18세 이상 1,004명, 2022.04.05.~07, 전화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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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향후 골프 배울 의향률(성/연령별, 골프칠 줄 모르는 사람 대상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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